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1년 2월 26(금)
총 2매

담당
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

∙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 박진수 ☎858-9702
∙담 당 자 김형준 ☎ 858-9706

사진 ▣ 없음 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, 

1년간의 기억을 되짚으며 소책자 발간
- 센터에서 구조 치료한 동물들의 다양한 이야기 담아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2020년 한 해 

동안의 야생동물 구조 사례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

「인천광역시 야생동물 발자국 2020」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

○ 2018년의 기록을 담은 소책자 이후 세 번째로 발간하는 이번 책자에는 

구조·자연복귀 사례 및 통계 등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, 부상 

또는 조난 야생동물 발견 시 대처방법과 구조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

있는 너구리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과 발견 시 대처 방법 등을 제시

하고 있다. 

○ 그 밖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생태계와 동물들이 겪고 

있는 고통을 소개하며 ‘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않기’캠페인에 

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. 또한 새들의 유리창 

충돌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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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초·중·고 학생을 

대상으로 생태보호 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 

○ 한편,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512마리의 야생

동물을 구조하였고 230마리(구조 동물의 44.9%)가 치료와 재활을 

무사히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. 자연복귀율은 전국 15개 야생

동물구조관리센터 중 세 번째 수준으로 전국 평균(36.0%) 보다 크게 

높았다.

○ 구조한 동물 중에는 저어새(205-1호), 수리부엉이(324-2호)와 같이 

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 12종 97마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

70마리(72.2%)가 자연으로 무사히 돌아가 도심 생태계 유지에 큰 

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

○ 「인천광역시 야생동물 발자국」은 매년 새로운 내용을 담아 이듬해 

1~2월에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. 

○ 올 해 발간된 책자는 관내 학교, 도서관, 동물병원 등 관련 기관에 

배포 될 예정으로 추가적인 배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천시

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(☏032-858-9706)로 

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.

○ 박진수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“이번에 발간한 세 번째 책자를 

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

한다.”면서 “개소 4년차인 올 해에도 인천시 야생동물 생태계를 

든든히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시민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겠다.”

고 말했다. 


